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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Sunwoo and Juhee Lee. 2017. A corpus-based study of Korean lateralization 

in /ln/ sequences. Studies in Phonetics, Phonology and Morphology 23.3. 365-386. 

Using the Seoul Corpus (Yun et al. 2015), or the Korean Corpus of Spontaneous Speech, 

this paper shows that a categorical account of Korean lateralization in /ln/ sequences 

cannot explain the variability of real pronunciation of underlying /ln/ sequences in 

Korean. Previous accounts of underlying /ln/ sequences in Korean have considered them 

to be realized with progressive assimilation, which is also defined as a phonological rule 

in Korean grammar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Herein, by examining 

the Seoul Corpus, underlying /ln/ sequences within word boundaries were found to not 

always be realized with progressive assimilation ([ll] 53.47%), but were found to 

sometimes be realized with non-assimilation ([ln] 39.1%, [øn] 7.43%). Moreover, non-

assimilation in underlying /ln/ sequences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certain sociological factors, including gender (P<.05) and age (P<.001). This shows that 

women apply assimilation more than men, and older generations apply assimilation more 

than younger generations in the same contexts. Finally, Korean lateralization was found 

to be sensitive to speech rate (i.e., the difference between [ln] and [ll] in duration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P<.05)) based on the phonetic measurement of the 

duration of each syllabl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lateralization occurs more than non-

assimilation in fast speech. (Keimyung University and Kyung He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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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어는 치경 유음 /l/과 치경 비음 /n/이 음절말음과 음절두음으로 연쇄되는 

경우 순행적 유음화(설측음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 현상은 /l/과 /n/ 중에서 어

느 분절음이 선행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l/

이 선행하는 경우로 ‘칼날([칼랄])’과 같이 유음화를 일으키는 것으로서, (1)과 

같이 형태 경계나 단어 경계와 같은 환경의 정보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

로 간주되어 왔다.  

 

(1) a. 형태경계: /일요일/ + /날/  → [이료일랄] 

                /개별/ + /난방/  → [게별란방] 

   b. 단어경계:  /시간을/ # /내서/→ [시가늘레서] 

                /물/ # /나오고/  → [물라오고] 

 

둘째, /n/이 선행하는 경우 ‘/신라/→[실라]’와 같은 유음화가 일어나는데 (1)

과 달리 형태적 정보에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신라/→[실

라]’처럼 독립적인 단어 내부의 /nl/에는 유음화가 적용되지만, ‘/신/+/라면/→[신

나면]’처럼 /n/과 /l/ 사이에 형태소 경계에 있는 경우에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형태소의 경계만으로는 /n/과 /l/의 유음화와 비음화를 예측할 수 없다. 

‘선릉’의 경우처럼 /n/과 /l/의 연쇄에는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되어 [설릉]이 되

거나 순행적 비음화가 적용되어 [선능]으로 실현되기도 한다3. 이러한 이유로 

최근 연구에서는 비음과 유음의 연쇄가 과거에 언급된 것처럼 형태정보에 의

해 범주적이거나 규칙적으로 예측되지 않는다고 논의되어 왔다(Shin 1997, 

Davis and Shin 1999, 김선철 2003, 강옥미 2006, 김성규 외 2012). 반면 (1)처럼 

/ln/의 경우는 형태적 정보와 관계없이 후행 비음이 순행적 유음화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만 간주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l/과 /n/의 연쇄에서 관찰되는 순행적 유음화 현상이 과연 

기존의 논의대로 범주적이고 규칙적으로 실현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자연

발화 음성말뭉치인 ‘서울코퍼스(Yun et al. 2015)’를 분석하였다. ‘서울코퍼스’로

                                                           
1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1999)’의 발음 정보에 의하면 [설릉]과 [선능] 가운데 

‘선릉’의 표준발음은 [설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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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추출된 실제의 음성자료를 바탕으로 /nl/의 유음화가 적용될 수 있는 

단어나 통사구를 대상으로 형태와 운율의 경계, 음운론적 환경, 발화속도를 

분석하고, 이와 더불어 성별 및 연령과 같은 사회언어학적인 요인을 기준으

로 /ln/의 변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기존 논의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겠다. 

 

2. 기존 논의 검토 

 

국립국어원의 발음선호도 조사 결과와 개별 연구자의 논의들을 살펴보자면 

한국어 /n/과 /l/ 연쇄의 순행적 비음화나 역행적 유음화와 관련된 형태음운론

적 연구와 사회언어학적인 연구는 다양한 편이다(Shin 1997, Davis and Shin 1999, 

김선철 2003, 강옥미 2006, 오새내 2006, 김성규 외 2012 등). 하지만 /nl/과 달

리 /ln/은 예외 없이 순행적 유음화가 적용되는 것으로 논의되었으므로 /ln/의 

변이에 대한 통계적 조사나 사회언어학적 연구는 매우 적다.  

국립국어원의 ‘표준발음 실태조사(김선철 2003)’에서는 /nl/의 발음만을 조사

하고, 기저형 /ln/의 발음에 대한 조사는 다루지 않았다. 국립국어원에서 최근

에 다시 조사한 ‘표준발음법 영향평가(김성규 외 2012)’에서도 /nl/의 변이형을 

조사하였으나, /ln/의 발음은 조사하지 않았다. 이러한 조사방식은 기저형 /ln/의 

순행적 유음화 현상에 대한 강력한 범주적 인식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ln/

은 예외 없이 유음화를 겪으므로 변이가 관찰되지 않으며 굳이 조사할 필요

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Seo (2003)은 ‘분절음 접촉(segment contact)’ 제약

과 이에 대한 지각을 바탕으로 한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에서 연쇄하는 /nl/

과 /ln/의 동화와 비동화(非同化) 현상을 분석하였으나4 표준발음에 대한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ln/이 순행적 유음화가 적용되어 [ll]로 실현된다고 보았다. 

통시적 관점에서 이진호(1998)은 순행적 유음화가 16세기부터 적용되기 시

작하다가 근대국어를 지나면서 적용 영역이 확대되었고, 현대국어에서 지배적

인 음운현상으로 자리잡았다고 논의하였다. 통시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공시적

                                                           
4  Seo (2003)은 /ln/의 비동화 현상의 예로서 Mara에서 설측음과 비음이 단어 내부에서 

연쇄되는 경우 비음이 탈락하는 경우를 예외로 들었다. 그러나 한국어를 비롯한 

Boraana Oromo, Leti, Toba의 경우는 /ln/의 연쇄가 모두 순행적 유음화가 적용되는 것

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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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점에서도 /ln/은 직접동화 현상이며, 두 음의 연쇄 사이에 휴지가 없는 

한 단어 경계 이상에서도 항상 실현된다고 주장하였다. 

강옥미(2006: 75)의 논의는 (2a)의 예처럼 어근+접미사 경계나 합성어 경계, 

(2b)처럼 관형사형 어미와 ‘머리 명사(head noun)’ 경계, (2c)처럼 합성명사에 ‘n

삽입’으로 인한 /ln/의 연쇄에서 순행적 설측음화가 일어나 [ll]로 실현된다고 

보았다. 

 

(2) a. /l/+/n/                          

 ‘달님’ [달림]   

     ‘설날’ [설랄] 

     ‘달나라’ [달라라]  

   b. 관형사형 어미와 머리명사 사이 

     ‘갈 놈’ [갈롬] 

     ‘올 날’ [올랄] 

     ‘바람 잦은 날’ [바람자즐랄] 

   c. ㄴ삽입이 일어난 합성명사 

     ‘들일’ [들릴] 

     ‘솔잎’ [솔립] 

     ‘물약’ [물략] 

 

(2)에서는 사실상 합성어의 경계에 해당하는 설측음이 비음보다 공명도가 

높으므로 공명도 연쇄법칙(Vennemann 1988)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강옥

미(2003: 375, 2006)은 두 분절음 사이의 공명도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한국어

의 경우는 오히려 공명도를 맞추는 쪽을 선호한다고 본다. 즉, 한국어의 유음

화는 운율구 내부에서만 적용되며, /ln/ 혹은 /nl/의 연결을 꺼리는 *LN과 *NL 

제약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단어에서 유음 /l/에 후행하는 비음 

/m/은 순행적 유음화가 적용되지 않는다(Shin 1997: 202). 

 

(3)  /갈+망/ [갈망]  /발+명/ [발명] 

    /잘+못/ [잘몯]  /물+망/ [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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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에서 연쇄하는 두 분절음 /lm/의 공명도 차이는 (2)의 연쇄하는 /ln/의 공

명도 차이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2)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강옥미

(2006)의 주장처럼 ‘*LN’ 혹은 ‘*NL’와 같은 공명도 연쇄 제약을 설정하더라

도 (3)의 비동화 현상을 구분지어 설명하기는 어렵다. 또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실제의 음성자료를 다루지 않았으므로 순행적 유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수의

적 현상이나,  /l/ 탈락 같은 예외 발음의 용례를 다루지 않았다5. 

신지영·차재은(2003: 211)은 연쇄하는 /l+n/의 경계에서 보이는 유음화의 적용

영역을 강세구 내부, 혹은 강세구와 강세구 사이의 경계로 보았다. 

 

(4) a. 아들 녀석 망할 놈 → [아들려석 망할롬]  

: 강세구 내부에서 유음화 적용 

   b. 자동차가 사고를 냈다 → [자동차가 |사고를 |랬따] 

        : 강세구 경계에서 유음화 적용 

   c. 고생 많았던 작년 겨울 날씨도 정말 추었다 

       → [고생마나떤 |장년겨울|| 날씨도| 정말| 추워따] 

        : 억양구 경계에서 유음화는 비적용 

 

(4)는 /ln/에 적용되는 유음화 규칙의 적용영역이 억양구임을 보여준다. 즉, 

(4c)의 ‘겨울||날씨’에는 순행적 유음화가 적용되지 않는데, 운율음운론적 관점

에 의하면 유음화는 억양구 안에서 유음과 치경 비음이 연결되는 음운론적 

환경에서 형태소의 종류와 상관없이 실현된다는 것이다(신지영 2014: 283-4). 

임수록(2013)은 경상남도 창원 지역 화자를 대상으로 어휘 읽기 조사를 통

해 /nl/과 /ln/ 연쇄의 세대별 발음을 조사하였는데, 10대의 경우는 기저형 /ln/

이 고유어와 한자어의 모든 단어에서 비동화 현상인 [ln]이 우세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는 10대보다 낮은 비율로 [ln]이 실현되었지만, 비동화형 

[ln]은 여성에게만 관찰되었고 남성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30대 이상은 

남녀 대부분 역행적 유음화 현상을 적용하여 발음한다고 보고하였다. 

 

                                                           
5  /l/ 탈락과 관련된 사례는 (5)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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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0대~30대 이상 화자의 현실발음 (단위:%)
 6 

 

10대 20대 30대 이상 

/l+n/ [ll] [ln] [ll] [ln] [ll] [ln] 

설날 30 70 50 50 100 0 

칼날 40 60 60 40 97.5 2.5 

실눈 30 70 90 10 100 0 

열녀 0 100 50 50 97.5 2.5 

출납자 40 60 60 40 95 5 

줄넘기 60 40 90 10 97.5 2.5 

물놀이 20 80 50 50 85 15 

물난리 40 60 50 50 77.5 22.5 

 

따라서 <표 1>의 조사결과를 보면 /ln/의 실제 발음에는 세대에 따른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선정된 단어를 읽거나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읽

는 방식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실제발화를 기반으로 한 음성자

료와는 차이가 있다. 

흥미로운 부분은 <표 1> 10대의 발음이 신영선(2007)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 의하면 유음화 현상이 

적용되는 환경을 /ln/과 /nl/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ln/은 대부분 규칙적으로 

유음화가 적용되었고, /nl/은 비음화되는 단어가 늘어가는 추세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ln/이 예외 없이 순행적 유음화를 겪는다는 기존의 논의

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신영선(2007)의 조사는 설문방식으로 이루어졌는

데 실험 참여자의 발음에 대한 생각과 실제 발음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낭독체 발화나 자유발화를 통해 조사된 실험음성학적인 연구와는 다

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10대 발화자를 대상으로 한 임수록(2013)과 신영선

(2007)의 조사 결과는 일치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된다. 

                                                           
6  임수록(2013: 33, 43, 45)의 논문에서 각각 제시된 10대, 20대, 30대 이상의 현실발음 그

래프를 모아서 하나의 도표로 정리하였다. 현실발음이라는 표의 제목도 그대로 인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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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록(2013)에서는 창원지역 화자의 순행적 유음화와 비동화 현상의 세대

별 차이점을 논의했다면, 박혜연(2008)에서는 아동의 발음에 대하여 분석하였

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일반아동 80명을 표집하고, 읽

기 과제를 통하여 /ln/과 /nl/이 포함된 단어의 발음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표 2와 같이 4학년 아동의 발음에서는 역행적 유음화와 비동화 변이형 [ln]이 

공존하였다. 

 

표 2. 4학년 아동 /ln/의 발음 [ll]에 관한 빈도 비율 (박혜연 2008: 24) 

 

/ln/ 단어 
음성실현 유형 합계 

(%) [nn] [ll] [nl] [ln] 기타 

팔년 0 80 0 20 0 100 

줄넘기 0 75 0 25 0 100 

달님 0 55 0 45 0 100 

실내 0 50 0 50 0 100 

달나라 0 50 0 50 0 100 

칼날 5 45 0 50 0 100 

설날 0 45 0 55 0 100 

귤나무 0 40 0 60 0 100 

물놀이 0 40 0 65 0 100 

한글날 0 35 0 65 0 100 

겨울날 0 30 0 65 0 100 

쌀눈 0 20 0 80 0 100 

물난리 15 15 0 70 0 100 

 

<표2>에서 어휘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4학년 아동의 경우 유음화

가 적용하지 않은 경우는 [팔년]처럼 20%부터 [쌀눈]의 경우처럼 80%에 이르

기까지 큰 차이가 있었다. 물론 아동의 발화는 성인의 발화와 차이가 있으며, 

이 실험이 자료를 읽은 발음이므로 철자대로 또박또박 읽으려는 아동의 경향

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비슷한 방식의 조사를 했던 임수록(2013)의 10대 발음 연구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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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아동을 포함한 10대 청소년들로부터 관찰되는 /ln/의 비동화 현상([ln])

이 잘못된 발음이나 철자식 발음이 아니라 유음화([ll])와 함께 공존하는 변이

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5)에서 박혜연(2008: 8)은 /ln/의 변동이 

항상 순행적 유음화를 겪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순행적 유음화는 

복합어에 적용되는 반면, 현재형 어미 /-는/이 어간과 결합하는 환경에서는 /l/

이 탈락된다. 

 

(5) a. /가+는/ [가는]    /감+는/ [감는] 

   b. /날+는/ [나는]    /밀+는/ [미는] 

 

(5b) /ln/은 (5a)와 달리 어간말 자음 /l/이 탈락하여 [나는]과 [미는]으로 실현

된다. 따라서 두 음의 연쇄에 적용되는 유음화 과정과 비동화 현상으로서 /l/

탈락 현상은 형태론적 정보에 의해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본다. 요컨데 신

영선(2007), 박혜연(2008), 임수록(2013)에서는 광범위한 구어나 음성자료를 분

석하지는 않았으나, 이전에는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보는 /ln/의 순행적 유음

화 외에도 비동화 현상으로서의 변이형 [ln]을 언급하고 있다. 

서윤정(2016)은 구어코퍼스를 활용하여 음성자료의 분석을 하였다. 또한 20

대부터 50대까지 성별, 세대별 수도권 방언화자 160명을 대상으로 산출실험과 

청취실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순행적 유음화의 양상에서 세대, 성별, 형

태소와 어원 정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실내’의 경우, 순행적 유음화를 겪으며 [실레]로 발음되지만 비동화형 [실네]

로도 발음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20대 화자들 가운데 일관되게 유음화를 실

현한 피험자는 단 1명에 불과하였다. 20대 화자들에게서는 연령이 높은 화자

들보다 기저형 /ln/의 유음화가 저지되는 사례가 자주 관찰되었다7. 다만 아래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등 어종별 유음화의 비

율이 상당히 유사하였다. 

 

                                                           
7  서윤정의 연구에서는 해당 실험에 앞서 구어 말뭉치 자료를 통해 낭독 발화에서의 

순행적 유음화 실현 양상을 연령대별로 살펴 본 결과 50대 화자들만이 예외 없이 

유음화을 실현하고 있었고, 연령이 낮을수록 실현율이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고 한다. 이런 이유로 20대 화자만을 대상으로 음성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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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어종별 유음화 실현양상 (단위:개, 서윤정 2016: 81) 

 

실험자료 실현양상 

어종 개수 유음화 비유음화 합계 

고유어 15 478  (53.1%) 422  (46.9%) 900 

한자어 15 505  (56.1%) 395  (43.9%) 900 

외래어 2 60   (50.0%) 60   (50.0%) 120 

혼종어 8 265  (55.2%) 215  (44.8%) 480 

합계 40 1,308 (54.5%) 1,092 (45.5%) 2,400 

 

3. 연구 대상 및 표본 

 

한국어 자연발화 음성말뭉치인 ‘서울코퍼스(Yun et al. 2015)’는 10대, 20대, 30대, 40

대 서울 지역 화자의 총 40명의 발화를 녹음하고 레이블링한 자료이다. 각각의 

연령대에 남녀 각각 5명씩, 화자별로 약 1시간 가량의 인터뷰가 녹음되어 있다. 

대화 주제는 일상적인 이야기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보자가 대화 상대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발화를 녹음하였다. 총 40시간 분량의 음성파일에는 231,632개 어절 규모의 자연

발화를 수록하고 있다. ‘서울코퍼스’에서는 아래 예시와 같이 발화(문장)-어절-음

소’단위로 레이블링된 음성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서울코퍼스 음성파일의 레이블링 예시 (Yun et al. 2015: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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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코퍼스의 자연발화는 ‘한양음성과학-심리언어 실험실(Hanyang Phonetics & 

Psycholinguistics Laboratory)’에서 Tascom HD-P2 녹음기와 AKG c420 마이크를 

통하여 표본추출율 44,100Hz, 양자화 16bit로 녹음되었다. 코퍼스는 약 10분 

분량으로 편집된 음성파일 24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음성파일에는 레

이블링 정보가 수록된 프라트(Praat, www.fon.hum.uva.nl/praat/)의 TextGrid 파일

도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Praat의 스크립트 기능을 활용하여 /ln/이 포

함된 총 540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4. 음성코퍼스 분석 결과 

 

4.1. /ln/의 형태적·운율적 경계와 유음화 

 

일단 /l/과 /n/ 사이의 형태적 경계의 종류를 분석한 결과 형태 경계보다는 단

어 경계를 가진 표본이 훨씬 많았다. 표본 가운데 목적격 조사 /-ɨl/, /-lɨl/ 뒤에 

‘나가다, 나누다, 낮추다’ 등의 용언이 연결되는 구문이 상당히 많았다. 540개 

표본 가운데 단어 내부의 형태 경계를 가진 /...l+n.../은 136개(25.19%)개이었으며, 

단어 경계를 갖는 /...l # n.../은 404개(74.81%)이었다. 

 

 

 

 

 

 

 

 

 

 
 

 

 

그림 2. /l/과 /n/ 사이 형태적 경계의 빈도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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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경계를 가진 136개 표본은 음운론적 논의대로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

고 모두 순행적 유음화를 겪었으며 ‘억양구(Accentual Phrase)’ 경계가 없는 ‘운

율적 단어(Prosodic Word)’ 안에서 실현되었다. 반면 단어 경계를 가진 404개 

가운데는 절반 가량인 216개(53.47%)가 순행적 유음화를 겪었다. 

 

   

 

 

 

 
 
 
 
 
 
 

 

 

 

그림 3. /l/과 /n/ 사이 형태적 경계의 종류와 유음화 빈도 

 

서울코퍼스의 단어 경계는 대체로 운율적으로는 억양구 경계와 일치하는 경

우가 많은데, 단어 안의 억양구 내부의 /…ln…/은 단 하나의 사례만 제외하고

는 모두 유음화를 겪었다. 아래의 스펙트로그램은 억양구 경계에서 유음화를 

겪지 않은 /…l+n…/의 유일한 사례이다. “석사과정 스물네살부터” 부분에서 화

자가 신중하게 발화를 하면서 “스물”과 “네살부터” 사이 억양구 경계가 형성

되어 유음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순행적 유음화는 형태적 경계보다는 

운율적 경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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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단어 내부에서 유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단어 경계를 가진 404개를 선행 성분의 문법적 특성에 따라 총 5가지 유형

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5. 선행 성분의 문법적 유형과 유음화 빈도 

 

가장 많은 유형은 앞서 지적하였듯이 목적격 조사에 /n/으로 시작되는 용언

이나 체언이 연결된 경우(불편함을#느끼는)로서 277개(68.56%)이었으며 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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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147개(53.07%)가 유음화를 겪었다. 그 다음으로는 선행성분이 부사(정말#

높은)이거나 명사(건물#높은)인 경우가 각각 63개(15.59%)와 54개(13.37%)이었

으며, 이들 가운데 각각 31개(49.21%)와 31개(57.41%)가 유음화를 겪었다. 이 

외에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연결되는 경우(결혼할#나이)가 7개 (1.73%), 말실수 

등(넓#넓게) 위의 네 가지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3개(0.74%)의 사례가 

있었다. 

형태적으로 단어 경계를 가진 404개 표본의 운율적 경계를 분석한 결과 196

개(48.51%)에서는 억양구 경계를 관찰할 수 있었으나, 208개(51.49%)에서는 억

양구 경계를 관찰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하자면 “세금을#내는”처럼 /…l#n…/을 

가진 표본 가운데 ‘[세금을]AP[내는]AP’과 같이 발화되어 단어의 경계가 억양구

의 경계와 일치되는 것은 48.51%, ‘[세금을 내는]AP’과 같이 발화되어 단어 경

계 위치에 억양구 경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51.49%이었다. 후자는 대부분 

유음화를 겪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그림 6. 단어 경계에 운율적 경계가 나타나는 빈도와 비율 

 

다음의 스펙트로그램은 단어 경계와 억양구 경계가 일치되는 사례이다. 파형

(wave form)과 억양 곡선을 살펴보면 “지역을 너무 잘 아시니까”에서, 목적어 “지

역을”과 부사어 “너무” 사이에서 억양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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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단어 경계와 억양구 경계가 일치하는 경우 

 

반면 아래의 스펙트로그램에서는 단어 경계에서 억양구 경계를 관찰할 수 없다. 

“대학을 나오다”와 같이 목적어와 서술어가 연결되어 억양구를 형성할 수 있는 

문장이지만 실제로는 목적어 “대학을”과 서술어 “나오다”가 하나의 억양구로 묶

여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유음화가 적용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

시 자세하게 살펴보겠다. 

 

 

 

 

 

 

 

 

 

 

 

 

 

 
그림 8. 단어 경계에 억양구 경계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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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음화는 대체로 억양구의 유무에 의해 결정되므로 단어 경계를 갖는 404개의 

표본 가운데 억양구를 내부의 /…l#n…/은 유음화를 겪는 경우가 우세하였으며, 억

양구 경계로 나누어지는 ‘…l]AP AP[n…’은 유음화를 겪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9. 억양구 경계와 /ln/의 유음화 빈도 

 

단어 경계와 억양구의 경계 일치하는 196개 표본 가운데 39개(19.90%)만이 유

음화를 겪었지만 억양구 내부의 /…l#n…/은 208개 가운데 177개(84.62%)가 유음화

를 겪었다. 

그리고 유음화를 겪지 않는 188개 가운데 30개(15.96%)는 선행 요소의 음절말 

/l/이 탈락된 형태로 실현되었다. 예를 들어 “구슬을 누가”와 같은 문장에서 선

행요소인 목적격 조사의 /l/이 탈락되어 [구스르 누가]와 같이 실현되었다. 이러

한 현상은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는 전혀 관찰되지 않은 현상이었다. 형태적 경

계와 운율적 경계를 기준으로 유음화의 양상을 분석한 결과 순행적 유음화는 

형태적 경계보다 운율적 경계에 의해 결정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4.2 사회언어학적 요인 및 발화 속도와 유음화 

 

연령과 성별이 /ln/의 유음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하여 성별, 

세대별로 표본을 분류하여 교차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발화속도가 유음화에 

영향도 확인하기 위하여 1음절당 발화의 길이도 측정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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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다. 통계적 분석을 시행한 결과 성별, 연령, 발화속도는 모두 /ln/의 

유음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음성코퍼스를 분석한 결과이므로 남성과 여성의 표본 개수에는 차이가 있

었지만 유음화의 비율은 여성이 높은 편이었다. 선행 요소의 음절말 /l/이 탈

락된 표본 30개를 제외하고 남성의 표본 228개와 여성의 표본 146개의 유음

화 양상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유음화 비율(65.75%)은 남성(52.63%)보다 

13.12%가 높았다. 

 

 

 

 

 

 

 

 

 

 

그림 10. 성별과 유음화 비율 

 

통계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진행한 결과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표 4. 성별과 유음화 비율의 교차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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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분석과 마찬가지로 선행 요소의 음절말 /l/이 탈락된 표본 30개를 

제외하고 10대 68개, 20대 85개, 30대 73개, 40대 148개의 유음화 양상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유음화의 비율도 높은 편이었다. 40대의 

유음화 비율이 72.97%로서 가장 높았으며 10대의 유음화 비율은 30.88%로서 

가장 낮았다. 

 

 

 

 

 

 

 

 

 

 

 

 

그림 11. 연령과 유음화 비율 

 

통계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진행한 결과 연령별 차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20대와 30대는 유음화 비율과 유음화를 겪지 

않는 비율이 유사하였지만, 10대는 유음화를 겪지 않는 비율이, 40대는 유음화

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표 5. 연령과 유음화 비율의 교차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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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연령별 유음화 비율의 분석 결과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임수록(2013)의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어린 10대의 유음화 비율이 

20∙30대보다 낮다는 점이다. 임수록(2013)에 의하면 연령별 유음화 비율은 

10대 40%, 20대 50%, 30대 77.5%이었다. 20대와 30대의 비율은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으나, 10대의 유음화 비율이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가장 낮았다. 둘째는 2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ln/이 

순행적 유음화를 겪지는 않으며 사회언어학적 속성에 따라 변이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유음화의 비율이 낮은 10대의 발음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단어 경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유음화는 점차 약화되는 

것으로도 보인다. 

마지막으로 발화속도와 유음화 비율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ln/이 

포함된 선행 성분과 후행 성분의 음절개수와 단어의 길이를 측정하여 

1음절당 길이를 계산하였다. 발화속도가 빠르면 음절당 길이는 짧아지고, 

발화속도가 느리면 음절당 길이가 길어지므로 1음절당 길이는 발화속도와 

반비례한다. 540개 표본을 유음화가 일어나는 경우([…ll…]),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ln…]), 선행 성분의 유음이 탈락되는 경우([…øn…])로 

나누어 음절당 길이를 측정하여 평균을 구한 결과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표본들의 길이가 81.96ms로서 가장 길었고 선행 성분의 /l/이 탈락한 표본들의 

길이가 67.60ms로서 가장 짧았다. 

 

 

 

 

 

 

 

 

 

 

 

 

 

 

그림 12. 유음화와 1음절당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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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성분의 /l/이 탈락되는 표본([…øl…])은 30개에 불과하므로 음절당 길이

에 대한 통계적 분석은 유음화가 일어나는 표본([…ll…]) 351개와 유음화가 일

어나지 않는 표본([…ln…]) 159개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림 13. 유음화와 1음절당 길이 (상자 도표) 

 

유음화가 일어나는 표본과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표본을 대상으로 ‘독립

표본 T검정’을 시행한 결과, 음절 길이의 차이는 9.18ms에 불과하였으나 두 

범주의 차이는 유의수준 p=.01에서 서로 다른 집단으로 분석되었다(t=2.857, 

p=0.004). 따라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유음화가 일어난 단어나 어절들은 유음

화가 일어나지 않은 어절보다 빠른 속도로 발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발

화속도가 빨라지면 유음화가 잘 일어난다고 확신할 수는 없으나, 발화의 속도

는 억양구의 형성 및 유음화와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지금까지 서울코퍼스의 음성자료를 바탕으로 /ln/의 유음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형태·운율적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유음화를 분석한 결과 형태 경계

를 가진 /…l+n…/에서는 기존의 음운론적 연구에서 설명한대로 예외 없는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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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적 유음화 적용되었다. 그러나 단어 경계를 가진 /…l#n…/에서는 절반 정도

(53.47%)만 순행적 유음화를 겪었다. 특히 그리고 유음화를 겪지 않는 표본 가

운데 16% 정도에서는 선행 요소의 음절말 /l/이 탈락(구슬을 누가 [구스르 누

가])되는 현상도 발견하였다. 형태적 경계와 운율적 경계를 비교한 결과 단어 

경계를 가진 /…l#n…/ 가운데 48.51%가 억양구 경계와 일치하였다. 또한 순행

적 유음화는 주로 억양구 내부에서 적용되므로 억양구 경계가 유음화의 적용

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사회언어학적 기준을 바탕으로 유음화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보다 여성

의 발화에서, 10~30대보다 40대의 발화에서 유음화가 자주 관찰되었다. 성별과 

유음화의 교차분석 결과 여성의 유음화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P<.05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연령과 유음화의 교차분석 결과 연령별 유음

화 비율의 차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40대의 유음화 비율이 가

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발화속도가 유음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음절의 길이를 분석한 결과, 유음화가 일어난 어절들의 발화속도가 비동화형

의 발화속도보다 빠른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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